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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희 기자] 임플란트로 ‘씹는’ 즐거움을 찾았다는 사람들이 늘었다. 이는 충치나 치주질환으로 인

해 치아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된 경우 임플란트를 통해 극복한 사례가 많아졌음을 반증한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인공치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시술 후 관리 상태에 따라 수명의 차이가 크

다. 시술 후 치아 관리를 소홀히 할수록 짧은 시기 안에 재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구강 내 건강 상태에 따라 인공 치아를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하다는 점은 시술 후 관리의 중요성



을 말해준다.


임플란트 시술 후에는 청결한 구강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인공치아는 일반 치아에 있는 신경이

없다. 이에 치아와 잇몸에 염증이 생겨도 인지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염증을 지속적으로 방치한

다면 잇몸과 치조골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인공치아를 제거한 후 재시술을 받아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스케일링으로 치아와 잇몸 주변에 치태와 치석이

쌓이는 것을 예방하고, 전문가를 통한 입 속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플란트 관리에 효과

적이다. 


또한 평소 생활에서 올바른 치아 관리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식사 후 양치질을 습관화하여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이물질을 재빨리 제거하면서 올바른 칫솔질을 통해 치아에 무리 없이 깔끔하

게 양치하는 것이 좋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 등의 보조용품을 사용하는 것도 치아 관리에 많은 도움

이 된다. (도움말: 화이트스타일치과 김준헌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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